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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 따른 온라인상에서 보도된 뉴스 프레임을 통

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시기별로 파악하고, 향후 가칭 이민청 설립

과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시행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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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해 빅카인즈를 이용하여 1993년부터 2022년까지 온라인상의 이주노

동자 관련 뉴스 기사 총 22,807건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

허가제도 병행 시기, 고용허가제도 시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각각 3단계로 

분류하여 이주노동자 관련 온라인상 뉴스 기사에 대해 키워드 트렌드, 연관어, 관

계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3단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 뉴스 건수가 많은 것은 그만큼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상황하에 

더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주노동자의 인식 제고 및 관련 정

책 시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주제어| 디지털 노마드 시대, 이주노동자, 온라인상 뉴스 프레임, 산업연수생제도, 고용

허가제도, 코로나19 팬데믹, 혐오

1. 서론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2023년부

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2008년부터 시행된 기존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한계를 극복하는 추진 방안 및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들과 국민들이 함께 공존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시행된다는 점

이 중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시 둔화되었던 한국사회의 체류

외국인1)은 2022년을 기준으로 점차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4

월 기준 체류외국인은 2,354,083명이며, 전월 대비 2,335,596명보다 

0.8%(18,487명) 증가하였다. 합법적인 체류 외에 불법체류외국인은 동

월 기준 417,852명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2) 또한 전

체 체류외국인 중 일부는 근로를 목적으로 하는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한국사회에 유입되고 있다.

1) 체류외국인: ‘관광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91일 이상 장기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등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아니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체류외국인(* 체류만료일을 경과한 불법체류외국인도 

포함)을 정의하고 있다(202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주요 용어 설명). 

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2023년 4월 통계월보 https://www.immigration.go.kr/ 

immigration, 2023. 05.3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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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목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민에 대한 용어로 국제협약인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따라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s)3)로 사용되

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협약의 개념에 따라 한국사회에서 살펴보면 이

주노동자는 주로 고용허가제도에 의해 유입되고 있는 구성원이다. 2023

년 4월 기준 전체 체류외국인 중 396,175명이 고용허가제도 이주노동

자에 해당된다.4) 최근 이주노동자의 단기순환도 변모되어 장기거주화도 

조금씩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고용허가제도 재입국 특례제도,5) 사회통

합프로그램 이수 인센티브 등 시행과 관련성이 있다. 

한편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 시대에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일상에서 공유하게 된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어떤 정보를 긍정적 및 

부정적인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보고에 따르

면, 소수자 집단이 온라인상에서 혐오 표현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곳은 

페이스북과 더불어 온라인 뉴스 기사 댓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떤 

관련 사건이 발생하여 기사화되었을 때 어떤 대상에 대한 혐오 표현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국가인권위원회, 2016).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기 외국인정책에서 불법체류자 검거 할당제 시행, 2012년 조선족 오

원춘과 박춘봉의 살인 사건 발생 등 국내에서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

른 한국사회는 이주민 구성원에 대한 관용성의 약화를 가져왔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와 관련 국제엠네스티 보고서에서 한국 등 세계 

154개국을 대상으로 인권 현황 조사결과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로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에 대한 한국의 구조적 차별이 선명하게 드러

났다고 평가하였다(국제엠네스티, 2022). 

이주노동자와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고용허가제도에 의한 사업

3)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 기준인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이하 “이주노동자권리협

약”)｣이다.

4) 고용허가제도 대상: E-8(계절근로자) 12,185명, E-9(16개국 MOU 외국인근로자) 

278,363명, H-2(재외동포 특례제도) 105,627명이 해당된다. 

5) 고용허가제도 재입국 특례제도: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1

번에 최대 4년10개월까지 노동이 가능하며, 재신청하면 다시 4년 10개월간 노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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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변경, 횟수 제한 완화 법령에 대한 제안 및 사업장 실태조사 분석(중

소기업중앙회, 2019; Han, 2020; 노기호, 2021; 한준성, 2022)이 주

를 이루었다. 이주노동자의 온라인상 뉴스 관련 연구로는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 페어클러프의 비판적 담론분석방법, 범죄뉴스 추출 및 이주민 

혐오성 댓글 추출 분석 연구가 대표적이다(쪼우엔, 2019; 양혜승, 2022). 

이주민들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 인식 관련 연구로는 이주민이 다른 

구성원과 비교했을 때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조사이다(한국행

정연구원, 2018). 이주민을 대하는 부정적 태도 표출의 온라인 단체 및 

시민들 목소리가 온라인상 뉴스에 의해 수시로 보도되고 있다(김철효, 

2019). 이처럼 이주노동자에 대한 언론매체의 뉴스는 일반대중의 담론 관

련 형성에 영향을 크게 미치며, 사회적으로 확산된다는 것이다(Birkland, 

2005). 이주노동자와의 직접적인 교류 경험이 현실적으로 부족할 수밖

에 없는 한국인들은 미디어를 통해 이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며, 이에 

대한 표상을 형성하여 그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다(김동수 외, 2011; 심영섭, 2015). 이인희 외(2013)의 연구에서 미디

어는 실제로 이주민을 사회적 약자의 개념으로 동정의 대상으로 묘사하

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이주민과의 관련된 뉴스는 주로 범법 행위

와 관련한 내용으로 이와 같은 뉴스는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이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한다는 것이다(박승조 외, 2016; 허찬행 외, 2016). 

한편 한국개발연구원(2020) 정책연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연령층

은 40대 이하 20∼30대 젊은층이 가장 많이 차지하며, 주로 3D업종에 

종사하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지역 소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이종관, 2020).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

구하고 이주노동자는 일자리 경쟁으로 인한 사회 갈등과 불법체류로 인

한 열악한 근무 및 생활환경 등은 폭력, 불신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는 점이다. 이주노동자 관련 뉴스 기사에서 이주노동자를 향한 혐오 및 

차별 중지에 대한 이주단체의 집회가 개최되는 것은,6) 여전히 이주노동

자가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6) 연합뉴스 2021. 11.04 기사 내용 “이주노동자 향한 혐오, 차별 중단하라” https:// 

www.yna.co.kr., 2023. 04.2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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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어떠한 상

황과 맥락에서 언급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합법체류이든 불법체류이든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혐오, 차별 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온라인상 뉴스 프레임 분석 결과에 대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주노동자가 제도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1993년

부터 2022년까지 약 20여 년간의 시기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도 추가하였다. 이와 같이 시기별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온라인상 뉴스 

프레임 키워드의 특징에서 부정적인 프레임 인식을 중점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가칭 이민청 설립과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시행에 

부합하기 위하여 탐색할 것이다. 나아가 점차 정주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고의 방향성에 대한 기본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2.1. 디지털 노마드 개념 및 유발요인

프랑스 사회학자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현대인의 특징은 ‘디

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7) 고도로 

발전된 기술의 변화는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으며, 디지털 신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의 생각하는 사람의 의미보다 호모 디지사피엔스

(Homo Digi-sapiens), 디지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명명되어야 한다

는 주장도 있다(김용섭, 2005). 디지털 노마드 시대의 삶을 영위하게 해

주는 디지털 매체는 하이퍼덱스의 형태로 구성되며, 미디어 콘텐츠가 다

양한 자료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링크로 연결하고 있다. 또한 문자, 웹

서핑, 온라인상의 뉴스 댓글 등을 디지털 기기로 동시에 할 수 있으며, 

7) 21세기를 ‘디지털 장비를 갖고 지구를 떠도는 디지털 노마드의 시대’로 규정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자크 아탈리, 이효숙 옮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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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공간에서 노마드로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재창출하기도 한다. 또

한 디지털 노마드는 가짜뉴스 양산과 특정한 이방인에 대한 혐오를 발

생시키기도 한다. 디지털 노마드는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보만 관심

을 가지게 됨으로써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는 신념을 강화한다는 특

징이 있다(조민정, 2019). 

윤인진 외(2019)는 세계적인 경제난을 겪으면서 온라인상 뉴스 기사 

및 댓글의 혐오 표현은 신자유적인 일자리 경쟁,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다원적 무지와 고정관념으로 인한 갈등 발생, 범죄 등으로 다양한 가치 

갈등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온라인상 뉴스는 즉각적으

로 뉴스 기사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고 다른 의견을 확인해준다는 

것이다. 이전의 네트워크 사회 연구에서는 백인, 고학력자 등 기존 주체 

세력이 주가 되었고, 이주자, 소수인종 등은 제외되었다. 반면 디지털 영

역에서는 코호트(Cohort)를 기반으로 해도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소멸된 지 오래되었다. 이처럼 디지털 노마드는 디지털 기기 또는 네트

워크를 이용하여 삶의 흐름을 공유하는 다중적 존재를 의미한다. 또한 

연결성과 이동성 측면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별, 국적, 인종 등을 불문하고 공유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한국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전의 2018년도 출입국 통

계를 보면 한국의 인구수보다 더 많은 내외국인이 출⋅입국하였다.8) 

2023년은 현재의 추이대로 출입국이 지속된다면 점차 2018년도의 인

구수로 회복할 전망이다. 디지털 노마드는 이민선진국형에 속하기는 하

지만 개발도상국가(저개발국가)들의 송출 이주 또한 국제결혼, 외국인노

동자, 난민 등 다른 의미의 디지털 노마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개발도상국가들의 노마드는 목적국 국가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

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노마드의 속성은 이동(move)으로 이방인들과 다

양한 상호협력적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환대와 혐오도 불

가분의 관계로 조우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세계의 약 180여 개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함께 공존하고 

8) 2018년도 총 출입국자는 88,908,420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이어 갔으며, 전년 대비 

10.6%(8,500,718명)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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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여전히 이방인과 낯선 것을 환대로 포용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

하고 있다(외교부, 2023).9) 2018년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 시에 난민 

신청 폐지 청원과 관련한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

왔을 때 약 70여만 명에 달하는 숫자가 참여할 정도로 이방인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용환, 2018). 

여성가족부의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 2018년과 2021

년에 각각 조사한 결과를 비교한 도표에 의하면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

은 2018년보다 2021년에 -0.54점으로 오히려 낮아졌다(여성가족부 국

민다문화수용성조사, 2021). 이는 2018년 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한 온

라인상의 반대 여론도 한 몫을 하였으며, 한국사회에서 최근 몇 년간 

다문화 혐오가 사회문제의 일면을 장식하였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육

주원 외, 2021). 혐오 표현이란 개인이 속한 집단을 근거로 혐오감을 

표현하는 언어(Lee, 2015)라고 일컬어진다.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되는 

구성원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여성, 종교,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

로 혐오 표현의 피해자가 된다. 성괴 담론은 여성의 외적인 매력 강요

사회 분위기로서 여성들의 경험과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형 수

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비난이 결합한 것이다(Kim, 2015). 이러한 

혐오 표현을 가장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온라인상에서 통한

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특정 사안은 신속한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는 빠르고 어떠한 경계도 필요없

는 확장성과 복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Choi, Choi & Choi, 

2008). 

한편 유럽 등 이미 다문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은 심한 혼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2005년 프랑스의 파리 방화 사건,10) 2011년 

노르웨이 오슬로 정부청사 폭탄 테러 및 우퇴이아(노르웨이어 Utøya) 

섬 일대 총기 난사 사건11)을 예시로 들 수 있다. 한국 또한 2012년 조

9) 외교부 2023년 5월 현재 수교국 현황(192개국) https://www.mofa.go.kr/www/ 

wpge/m_4181/contents.do., 2023. 06 .12., 검색. 

10) 2005년 10월, 방리유(banlieues)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교외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민 

가정 청소년들이 주도한 소요가 발생했다.

11)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Anders Behring Breivik).[8] 1979년 2월 13일 오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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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족에 의한 살인 사건 등이 발생하였고, 이는 일탈과 범죄에 해당하는 

경계 대상으로 차별적으로 구별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이주민에 대한 

관용성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특정 이주민과 

관련된 사건들은 정보와 근거가 현실과 결합되었을 때 공명효과

(Resonance effect)가 발생되어 제노포비아(Xenophobia)로 연계될 가

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다문화 반대 1인 시위를 국회 앞

에서 할 정도로 오프라인으로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포의 확산은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 제노포비아 현상과도 개연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외

국인 혐오의 일환으로 아시아계 시민들을 겨냥한 인종차별적 혐오 범죄

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Hennebry and KC, 2020).

2.2. 온라인상 뉴스 프레임 

이처럼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 미디어 역할은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

며, 각 국의 뉴스 기사를 언어 소통에 관계없이 접할 수 있는 시대라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 2023년 5월 6일 미국 텍사스주 쇼핑몰에서 얼굴

도 이름도 모르는 이웃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온몸에 총기난사를 당한 

비극적 참사가 발생하였다. 한인 교포 일가족도 안타깝게 숨졌으며, 총

격을 가한 범인이 강한 인종주의에 뿌리를 둔 신(新)나치즘을 추종했다

는 정황이 나왔다.12) 이러한 혐오와 증오범죄는 특정 인종이나 국적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겹쳐 발생할 확률이 높다.

상기와 관련한 온라인상의 뉴스 프레임 분석 관련 연구에서 강진구 

외(2019)는 2018년 제주도 예멘난민 사태는 다문화 인구변화에 대한 

출생인 브레이비크는 범행 전 2083 A Europe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2083 유럽 독립 선언)이라는 장문의 글을 남겼다. 브레이비크는 어린 청소년들을 포

함여 사망 77명과 부상 31명으로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켰으며, 한국과 일본을 보수

주의와 민족주의가 강한 이상적인 국가로 보고 유럽 역시 이 모델로 돌아가야 한다는 

정치적 견해를 피력했다고 한다(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 2023. 

04.21., 검색.

12) 연합뉴스(2023.05.13.) 미텍사스 ‘총기참사’ 한인가족 장례식 엄수…하늘도 울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513008000075 2023.07.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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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가 미흡한 채 맞이하여 외국인 혐오에 대한 텍스트마이닝(Text 

Minning)을 통해 네이버 뉴스 댓글을 분석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2019)는 외국인은 한국사회의 범죄 발생 요인, 내국인 일자리 빼앗기, 

시혜 대상 등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었다고 조사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오원춘 사건 등, 온라인 뉴스 댓글 분석 결과에서 중국동포에 대

한 혐오 등 부정적인 반응이 증가하였고, 내국인들의 반감이 더해졌다고 

강조하였다(박미화 외, 2017). 특히 이러한 반감은 온라인상에서는 급속

도로 확산된다는 것이다. 모욕과 관련한 연구의 예시 사례를 살펴보면 

“흑인 두 명이 우리 기숙사에 있는데, 어휴 00 냄새가 아주 ㅋㅋㅋㅋ

ㅋ”이라는 외국인 혐오 표현의 온라인 확산까지 더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배영주, 2020).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온라인상 뉴스를 부정적으로 노

출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다문화정책반대, 다문화 반대 범국민 실천

연대 등)13)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온라인상의 커뮤니티는 

최근에는 활동영역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하여 시위나 집회로도 이어지고 

있다(주간조선, 2023). 황경아(2017)의 연구는 반다문화 정서와 외국인 

혐오 현상에 대한 유발요인을 미디어 담론 분석을 통해 인지적 및 정서

적 차원, 제도적 차원, 경제적 차원, 사회적 차원을 주요 근거로 분석하

였다. 현실적으로 외국인과의 직접적인 경험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간접적인 형태로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근로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한국

인과의 일자리 경쟁을 두고 늘 주목을 받는 구성원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는 자원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김

13) 온라인상 반 다문화 대표적인 활동 단체

다문화정책반대 다문화바로보기실천연대

https://cafe.daum.net/dacultureNO https://cafe.daum.net/antifworker



조숙정⋅황미혜

88

동수 외, 2011). 

온라인 공간에서의 혐오적 보도와 폭언 등은 온라인에서만 그치는 것

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인류애에 걸 맞는 

평등, 존중, 공존의 사회 근간을 흔들 수 있다. Levmore & Nussbaum 

(2010)의 연구에서 대상화는 인간을 한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고 대상 

또는 사물로 바라보는 태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명백한 사

회적 문제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은 만큼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

다. Tuchman(1978)은 뉴스는 거울처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구성된 현실(Constructed reality)을 반영한다고 강조하였

다. 프레임은 수용자가 현실 상황을 바르게 파악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석으로 스키마를 말한다(이희영, 2016). 

언론은 여러 미디어 중 한국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비출 수 있고, 많

은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방안까지 순차적으로 한국사회의 담론 형성

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언론들은 객관

성을 근거로 한 보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고려해 볼 만하다. 일

부 보도들은 언론의 본분을 잊은 채, 때로 이념에 따라 사실의 보도를 

망각할 때도 있다. 즉 갈등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

은 소재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특성 중 대표적인 것이 보수 대 진

보라는 동전의 양면적인 것이 존재하고 있다. 어떤 사건이 언론에서 제

공하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시각과 관점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여 

기사화했는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뉴스 프레임은 뉴스가 현

실을 재구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는데 동원되는 기재로서 뉴스프레임은 

지배 이데올로기(Hegemonic ideology) 형성과 전파의 구심점이라고 

주장하였다(김선남, 2002). 이처럼 재난이나 위기, 어떤 특정한 상황에

서 다수는 어떤 프레임으로 형성되는가에 따라서 관련 책임을 어느 대

상자에게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Coombs, 

2007). 오미애 외(2020)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1

월 20일부터 3월 8일 사이에 언론 보도와 기사 댓글에 대해 코로나와 

우한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 초기에는 시계

열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2월 18일 한국에서 대구 신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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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을 때(전체 31번째 확진자), 소셜 미디어 

버즈가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노마드 시대 단순기능인력으로 진입

하여 단기이주의 대상에서 정주화로 변모해가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

한 온라인상 뉴스 프레임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3. 자료와 연구방법

3.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뉴스 기사를 분석함으로써 이주노동자

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사회적 인식에 대해 분석하고, 시기별 그 변화

와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

카인즈(BIGKinds)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빅카인즈는 텍스트로 

이루어진 뉴스 기사를 분석이 가능한 정제된 데이터로 바꾸어서,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뉴스 기사를 단

순히 조회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며, 기사를 활용하여 사회의 현상을 분

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박현수, 2016). 

빅카인즈의 검색어 선택에서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 협의 용어인 ‘외

국인노동자’, 법무부 협의 용어 ‘외국인근로자’와 이 두 가지 용어를 포

괄하는 개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전 검색을 하였다. 빅카인즈 검색 

결과, 이주노동자가 뉴스 검색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아울

러 국제협약인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서도 이주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 대상을 이주노동자로 정의하여 검색하여 분

석하였다.14) 

온라인상 뉴스 프레임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시기별의 키워드 변화

14) 빅카인즈 검색 결과: 외국인노동자(13,260건), 외국인근로자(103건), 이주노동자

(20,750건)로 검색되었으므로 중복성을 고려해서 가장 많이 사용된 이주노동자를 본 

연구의 검색 용어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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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고자 3단계로 구성하였다. 먼저, 한국사회에 이주노동자 구성

원이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1993년∼2006년 산업연수생제도에서

부터 고용허가제도 도입에 따른 병행 시기를 포함한다. 두 번째, 2007

년∼2019년까지 고용허가제도로 일원화되어 시행하고 있는 시기로 코로

나19 팬데믹 상황 전의 시기이다. 세 번째, 세계적인 감염병이 확산되

어 사회적 약자, 특히 이주민에 대한 차별, 혐오 등이 발생하기도 한 

2020년∼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세 단계 분류는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인식에 대해 제도

적 접근과 특수한 상황하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뉴스 프레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였다. 이에 따른 시기별 분류에서 이하 

첫 번째는 1단계 병행 시기, 두 번째는 2단계 고용허가제도 시기, 세 

번째는 3단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로 간략하게 정리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도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지난 20여 년간의 기사를 대상으로 주요 제도 

변화에 따른 차이를 시기별로 분석하기 위해, 빅카인즈를 활용하였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지역에 거주하는 사례가 많으며, 지역별 민간차원의 

이주노동자지원기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이 위치해 

있으므로 전국일간지와 함께 지역일간지도 검색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

구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광고나 인사 관련 기사들은 제외하고 총 20,278건을 분석대상

으로 하였다.

3.2. 연구방법 

빅카인즈는 사회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뉴스 콘텐츠를 제공할 뿐 아

니라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빅카인즈의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온라인

상 뉴스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첫째, 1단계 병행시기와 2단계 고용허가제도 시기, 그리고 3단계 코

로나19 팬데믹 시기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뉴스 기사가 얼마나 보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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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기사량을 파악하기 위해 키워드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둘째,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기사들에서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키워드를 

분석하기 위해 연관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관어 분석에서는 연관된 키

워드를 워드클라우드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글자 크기가 클수록 가중치

가 큰 것을 의미하며, 가중치가 클수록 연관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이주노동자와 관계된 인물, 기관, 장소, 키워드 등의 개체 간 

연결 관계를 분석하였다. 관계도 분석에서는 네트워크 형태로 시각화하

여 제시하게 되는데, 인물은 노란색으로, 기관은 파란색으로, 장소는 초

록색으로, 키워드는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원이 클수록 가중치가 큰 것

을 의미한다(한국언론진흥재단).

4. 연구결과 

4.1. 키워드 트렌드 분석

온라인상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뉴스 기사들의 키워드 트렌드를 분석

하였다. 먼저 이주노동자 관련 기사 건수는 1단계 병행 시기에서 이주

노동자 용어 관련은 2,989건이 검색되었다. 2단계 고용허가제도 시기는 

13,807건으로 상승하였으며, 3단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는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3,482건으로 1단계 기간 대비 많은 뉴스 프레임이 생

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그림 1>은 1990년대 초반에는 한국사회가 이민송출국에서 이

민유입국으로 변모한 시기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지가 거의 없었기 때

문에 관련 기사 건수가 0∼2건 정도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단

계 병행 시기 뉴스 기사 건수를 보면, <그림 1>에서도 나타나듯이 

2004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는 2004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

에 관한 법률 제정과 고용허가제도 도입과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2단계 고용허가제도 시기의 경우 <그림 2>에서 2009년에 

1,409건으로 가장 많은 뉴스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2020년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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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상황을 정점으로 감소하였다. 2008년부터 뉴스 기사 보도가 증

가하였으며, 이는 2008년∼2012년까지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첫 

시행이 진행된 시기로 언론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또한 관련 법 

시행으로 이주노동자를 위한 법적 기반의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었

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실시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결

과로 이해할 수 있다.

1993년∼2006년 이주노동자 키워드 트랜드 분석

<그림 1> 1단계 병행 시기 

2007년∼2019년 이주노동자 키워드 트랜드 분석

<그림 2> 2단계 고용허가제도 시기 

<그림 3>은 3단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월별로 제시된 것이다. 국

제엠네스티 보고서에서 조사되었듯이 한국사회는 인권 현황 조사결과에

서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에 대한 한국의 구

조적 차별이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보도되었다. 이와 관련한 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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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2020년 4월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특정 국가 이주민에 대한 혐오 기사가 많이 보도

되었다. 또한 <그림 3>에서 보여지듯이 2015년 이후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건수가 점차 감소하였으나, 2020년과 2022년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하에서 다시 온라인상의 뉴스 기사 건수가 증가하였다.

2020년∼2022년 이주노동자 키워드 트랜드 분석

<그림 3> 3단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4.1.1. 연관어 분석

보도된 이주노동자 관련 뉴스 기사에서 나타난 연관어를 분석하였다. 

먼저 1단계 병행 시기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연관어를 워드클라우드 방

식으로 제시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1993년∼2006년 이주노동자 연관어 워드클라우드 분석 

<그림 4> 1단계 병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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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관련 뉴스 기사 중 가중치의 크기순으로 연관어를 살펴보

면, 불법체류자15)(56.75%), 고용허가제도(46.63%), 외국인(43.5%), 산

업연수생(40.4%), 강제추방(38.43%), 기자회견(32.72%), 장애인(31.98%), 

방글라데시(30.59%) 등의 순이다.

먼저 가중치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불법체류자’관련 내용은 이

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 집회, 불법체류 중국동포 즉각 사면, 이주노동

자에 대한 사람으로서의 인권 보듬 등에 관련된 기사들이었다. 또한 불

법체류자도 사람이며, 한국인들의 욕설과 폭력 등에 대한 혐오 및 차별

에 관한 기사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주노동자와 관련 불법체류에 대한 

사면, 이주노동자 단속중단 요구 집회,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앞 불법체

류 단속, 산업현장 노동력 착취가 불법체류 양산 등에 관한 내용을 담

고 있었다. 

그 다음 순으로 살펴보면, ‘고용허가제도’의 경우는 2004년 고용허가

제도 도입과 관련된 내용으로 고용허가제도, 현대판 노예제도, 인권보

장, 고용허가제도 실시 그 이후 등 초기 고용허가제도와 관련한 내용이

었다. ‘외국인’은 외국인노동자 노조결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 차

별, 귀한 생명, 인권침해, 단속 추방 반대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

었다. ‘산업연수생’은 산업연수생제 즉각 폐지, 인권세미나, 산업현장 노

동력 착취 불법체류자 되레 양산, 무차별 단속 통곡 등의 내용이 많았

다. ‘강제추방’은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규탄 결의대회, 강제추방반대 항

의농성, 출국거부운동, 부산서 이주노동자 폭행 등에 관한 것이었다. ‘기

자회견’의 경우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규탄 결의대회, 2005년 방글라데

시 출신 노조위원장 아노아르가 불법체류 혐의로 연행되어 강제추방에 

따른 시위 등 주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기사들이었다. ‘성명

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대변할 시민단체 단속추방 

반대를 위한 안산지역 공식 출범에 관한 기사들과 유사한 내용이 주를 

15) 불법체류자 용어에 대한 논쟁은 사람이 불법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지

만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상의 뉴스 기사에서 추출되는 용어를 그대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불법이민에 대한 처우가 첨예한 정치적 

이슈인 영미권 등지에서는 ‘미등록외국인’(Unregistered Foreigner)이나 ‘미서류이민

자’(Undocumented Immigrant)라고도 한다. 한국의 법무부 통계 용어에서는 불법

체류외국인을 사용하고 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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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었다. 안산 원곡동 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폭력적인 

단속 추방과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등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과 관련한 기사가 많았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주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강제추방 멈춤, 추락사 등 

이주노동자의 인권 차별 금지 등이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1단계 병행 시기는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도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노조 설립 등 권리에 대한 주장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이주노동자 인권쟁취 집회 등의 기사들로 당시 시기에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회인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처

럼 1단계 병행 시기의 뉴스 기사는 대부분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편

견, 혐오 등이 주 내용이었다. 반면 ‘이날행사’ 관련 기사는 이주노동자 

한마당 잔치, 이주노동자 돕기 찻집, 송년축제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

원, 적응 돕기 등도 차지하였다. 이처럼 1단계 병행 시기는 한국의 다

문화사회 진입의 초기 과정에서 경험하는 이주노동자의 측면에서도 권

리 등이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시기의 사회 변화 과정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5>는 2단계 고용허가제도 시기로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연관어를 제시하고 있다. 가중치에 따라 이주노동자와 연관도가 높은 순

으로 주요 연관어를 살펴보면, 고용허가제도(90.52%), 기자회견(58.44%), 

사업장(48.94%), 노동권(48.72%), 외국인(44.22%), 다문화가정(41%), 불

법체류자(40.88%), 고용노동부(39.33%), 사업주(36.93%), 사람들(36.8%), 

법무부(30.6%), 인권침해(26.89%) 등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도’

는 시민단체들의 고용허가제도 폐지, 이주노동자 한국선 일회용, 이주노

동자 권리 보장 촉구 집회, 농촌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심각, 여성이주노

동자 성희롱, 현대판 노예제 등에 관한 기사들이었다. 2차 단계 고용허

가제도 시기에도 1단계 병행 시기와 유사한 기사 내용이 중복되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혐오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기자회견’의 경우에도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 고용허가제도 폐

지, 인권단체들이 제기한 막무가내식 단속 즉각중단, 불법인 사람은 없

음 등 주로 불법체류외국인에 관한 내용이었다. ‘사업장’은 산재사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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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권리보장 촉구, 중대재해법의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이주노동자 17

명 사망, 국제엠네스티의 고용허가제도법 개정 권고, 이외에 이주노동자 

폭행 및 폭언, 인권침해 등에 관한 기사가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사업

장’, ‘노동권’, ‘외국인’은 이주노동자 실태 파악 촉구, 건설업 이주노동

자 근로 개선, 여성 이주노동자 성희롱 시 사업장 변경, 인권순회상담 

실시, 주거권 및 건강권 확보 간담회, 동정과 혐오 등에 대한 기사였다. 

‘다문화가정’은 권익보호, 의료지원, 생활정착, 한글학교 등의 기사에서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 두 구성원에게 지원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었다. 이러한 지원은 지역사회 등에서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의 특성

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접근이다. 이외에도 ‘불법체류자’, ‘고용

노동부’, ‘사업주’, ‘인권침해’, ‘법무부’등과 같은 연관어를 통해 이주노

동자에 대한 차별, 혐오 등 현상에 대한 다각적인 실태조사를 고려한 

정책 접근이 요구된다. 

2007년∼2019년 이주노동자 연관어 워드클라우드 분석

<그림 5> 2단계 고용허가제도 시기 

<그림 6>은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이

주노동자 관련 연관어 분석으로 코로나19가 가장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

다. ‘코로나19’경우는 경산 공장 33명 집단감염, 미등록 이주노동자 감

염 확산세, 이주노동자 재난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코로나19로 이주노

동자 체류 기간 1년 연장, 이주노동자 코로나19 검사 강요는 차별이라

는 인권위 판단, 이주노동자 숙소 동사 등이 관련 내용이었다. 그 다음 

‘비닐하우스’는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 대다수 거주, 비닐하우스 숙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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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이주노동자 생필품 지원,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사망, 주거대책 마련, 

창녕 이주노동자발 확진 35명 추가 등에 대한 것이었다. 이외에 외국

인, 기숙사, 집단감염, 주거환경, 실태조사, 확진자, 사각지대 등으로 나

타났다. 

2020년∼2022년 이주노동자 연관어 워드클라우드 분석

<그림 6> 3차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1단계 병행 시기 2단계 고용허가제도 시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순위 키워드 가중치 빈도 순위 키워드 가중치 빈도 순위 키워드 가중치 빈도

１
불법 

체류자
56.75 390 １

고용 

허가제
90.52 703 １

코로나

19
150.67 1,452

２
산업 

연수생
45.63 299 ２

기자 

회견
58.44 192 ２

비닐 

하우스
99.63 775

３
고용 

허가제
43.5 425 ３ 사업장 48.94 770 ３ 외국인 68.84 2,066

４ 외국인 40.4 3,151 ４ 노동권 48.72 218 ４ 경기도 57.64 455

５
강제 

추방
38.43 316 ５ 외국인 44.2 1,546 ５ 기숙사 53.18 664

６
기자 

회견
32.72 113 ６

다문화 

가정
41 85 ６ 확진자 44.57 674

７ 장애인 31.98 149 ７
불법 

체류자
40.83 187 ７

싱가 

포르
40.74 460

８ 인천 30.59 194 ８
고용 

노동부
39.33 184 ８ 사업장 35.9 717

９
민주 

노총
28.73 168 ９ 사업주 36.93 386 ９

고용 

노동부
34.94 275

<표 1> 연관어의 가중치와 빈도



조숙정⋅황미혜

98

1단계 병행 시기 2단계 고용허가제도 시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순위 키워드 가중치 빈도 순위 키워드 가중치 빈도 순위 키워드 가중치 빈도

10
방글라

데시
26.89 191 10 사람들 36.8 179 10

기자 

회견
34.62 121

11
인도 

네시아
26.71 174 11 법무부 30.6 215 11

주거 

환경
28.11 137

12 성명서 24.96 60 12
인권 

침해
26.89 192 12 사람들 26.99 189

13
인권 

침해
23.28 157 13

국가 

인권 

위원회

26.06 95 13
캄보 

디아
26.63 439

14 사람들 22.05 175 14 인권위 25.17 267 14
집단 

감염
26.07 150

15
우리 

나라
21.97 91 15

임금 

체불
24.68 152 15 인권위 24.97 255

16 중국 21.67 222 16 대구 24.08 361 16 유학생 24.69 84

17

공동 

대책 

위원회

20.87 48 17
외국인 

근로자
23.83 102 17

신종 

코로나 

바이 

러스 

감염증

24.67 67

18 네팔 20.6 162 18 베트남 21.68 160 18

국가 

인권 

위원회

23.19 73

19 노동부 19.89 176 19 네팔 19.37 260 19 광주 21.69 264

20
시민 

단체
19.64 90 20 고용주 19.12 184 20

실태 

조사
21.67 198

21
노동 

조합
18.48 130 21

스리 

랑카
18.93 143 21

사각 

지대
20.44 185

22
이날 

행사
17.86 47 22 부산 18.7 305 22 네팔 20.31 263

23
임금 

체불
17.82 77 23

이날 

행사
18.69 43 23 사업주 20.15 336

24 위원장 17.06 184 24 중국 15.45 149 24 E- 17.87 88

25 부산 16.08 265 25 노동절 14.55 73 25 혐오 17.14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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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관계도 분석

이주노동자 관계도 분석에서는 제시된 인물, 장소, 기관, 키워드와 검

색어인 이주노동자의 연계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다음 <그림 7> 1단계 병행 시기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

다. 장소에 해당되는 것은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네시아, 경기도, 스리

랑카 등 아시아 국가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용허가제

도 국가간의 연계성을 보이며, 이주노동자 비율이 높은 국가 관련 뉴스 

기사가 대다수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의 체류외국인 비율과 

관련한 황미혜(2017)의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과 유사성이 높다라는 것을 밝혔으며, 이들의 정체성을 활용하여 역할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에 국민됨을 전제로 유입되기 

때문에 한국어와 모국언어로 의사소통, 주로 이주노동자 상담 등 관련 

통번역 관련 일에도 종사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방글라데시 출신 이

주노동자 노조위원장 강제추방 등과 관련한 내용이다. ‘인도네시아’는 

단속을 피하다가 추락사한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 관련 기사와 관

계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키워드에 해당하는 노동자, 고용

허가제도, 위원장, 사무국장, 사업주, 근로자, 노동허가제 등은 이주노동

자의 태동에서부터 고용허가제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인권침해, 노조결성 등의 기사와 관계도를 보이고 있다. 

1단계 병행 시기 2단계 고용허가제도 시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순위 키워드 가중치 빈도 순위 키워드 가중치 빈도 순위 키워드 가중치 빈도

26 이철승 15.12 63 26 구미 14.3 239 26
다문화 

가정
14.34 30

27 노동계 14.82 38 27
노동 

조건
13.08 62 27 고용주 14.05 183

28 28
실태 

조사
12.63 172 28 베트남 13.75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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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2006년 이주노동자 관계도 분석

<그림 7> 1단계 병행 시기

 

다음으로 <그림 8>의 2단계 고용허가제도 시기에서는 이주노동자의 

검색어 관계도는 ‘고용허가제도’, ‘노동자’, ‘사업주’, ‘네팔’, ‘고용노동

부’, ‘근로기준법’, ‘이주민’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장소에 해당되는 검색어 관계도는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

트남’, ‘중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독일’ 등이 이주노동

자와 연결될 뿐 아니라 네팔을 기점으로 유기적으로 연계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뉴스 기사에서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로 문화활동가 미누

의 추방과 네팔에서의 사망 관련 등 이에 대한 각 국가 이주노동자 기

자회견 등의 내용이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독일 등은 이

주노동자 관련 정책에서 유럽국가에서 이주노동자 정책 경험을 한 대표

적인 국가인 독일의 이주정책을 고찰하는 시기였다. 

그리고 기관으로는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가 제시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의 기능과는 달리 고용허가제도 관리의 

주무부처로서 산하기관 산업인력공단,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지원 업

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민단체들의 고용허가제도 폐지, 

이주노동자들의 고용노동부 규탄집회, 고용사업장 점검 등에 대한 등에 

관한 기사 내용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뉴스 기사는 산업연수생제도의 

한계에 따른 불법체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 도입된 고용

허가제도의 시행도 여전히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난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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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서는 고용허가제도는 폐지에서부터 노동허가제도 도입 및 근

로기준법, 사업주, 변호사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자로서의 권익도 

주요 기사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1단계 병행 시기와 마

찬가지로 인권침해, 사업주 임금체불, 노동권 침해, 차별 등의 키워드가 

중복되어 있었다.

2007년∼2019년 이주노동자 관계도 분석

<그림 8> 2단계 고용허가제도 시기

 

다음 <그림 9>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이주노동자 검색어 관계도 

분석이다. ‘캄보디아’, ‘코로나19’,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도’, ‘노동

자’, ‘근로기준법’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장소에 해당되는 검

색어 관계도는 ‘캄보디아’, ‘경기도’, ‘네팔’,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

카’,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중국’, ‘태국’ 그리고 ‘싱가포르’ 등이다. 

‘캄보디아’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의 사

망과 관련한 주거대책, 노동환경, 인권침해 등의 내용이었다. 또한 흙탕

물 비닐하우스가 내집, 숙소화재, 폭염 속 비닐하우스 거주, 포천 이주

노동자 비보에 따른 이주노동자 숙소 실태조사 착수 등 차별, 학대, 억

압 관련도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인권위’, ‘인권침해’, ‘주거환경’, ‘임금

체불’, ‘기숙사’ 등과 같은 연관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만연함을 

유추할 수 있다. 또 다른 키워드인 ‘베트남’, ‘네팔’ 등은 감염 확산, 마

스크 지급 등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차별 등에 대한 내용이다.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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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폭발적 집단 감염은 이주노동자 기숙사로부터 촉발된 내

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는 당시 한국사회에서도 이주노동자를 막연한 

감염의 원인제공자로 치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기관으로는 고용노동

부, 더불어민주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가인권위원회 순으로 나타

났다. 

2020년∼2022년 이주노동자 관계도 분석

<그림 9> 3단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른 이주노동자 관련 지원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

다. 현재 한국사회는 이주노동자가 재취업 특례제도 등으로 인해 장기화

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가 책임감을 가지

고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같은 교육을 이수 시에는 점수제와 더불

어 다른 자격 요건이 함께 갖추어지면 비자 변경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주노동자의 장기화의 길이 어느 정도 열리고 있는 시대에 

온라인상의 매체를 통해 명확하지 않은 정보를 접하는 오류가 발생해서

는 안 된다. 온라인상의 뉴스프레임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주

노동자와 관련된 뉴스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보다 한국사회에서 어

려움을 겪는 내용이 더 많음을 뉴스 키워드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한국

정부가 향후 이민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본 연구의 분석이 도움이 되

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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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가칭 이민청 설립 및 4차 외국인정책 시행에서 고용허가제

도를 통한 단기적인 노동력 공급에서 정주화 논의의 대상이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명의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에서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까지 약 20여 

년간의 온라인상의 뉴스 프레임 분석을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쟁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이주노동자의 인식 

제고 및 관련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중

점을 두었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방법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

는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이주노동자 관련 뉴스 기사를 수집하였다. 기사

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 형성의 주요 제도를 

중심으로 세 단계 시기로 구분하였다. 1단계 시기는 1993년 산업연수

생제도에서 2004년 고용허가제도 도입에 따른 2006년 산업연수생제도

가 폐지까지, 두 제도 병행 시기까지로 구분하였다. 2단계 고용허가제도 

시기는 병행되었던 두 가지 제도가 2007년 고용허가제도로 일원화된 

해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인 2019년까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하의 이주노동자 상황을 2020년부터 2022년 

위드코로나 시기를 3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주노동자 관련 기

사들의 키워드 트렌드, 연관어, 관계도에 있어서 변화와 차이를 분석하

였다. 분석에 따른 주요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1단계 병행 시기에 비해 2단계 고용허가제도 시기에 이주노동

자 관련 뉴스 기사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노동자 관련 

지원법의 2003년 제정 및 2004년 고용허가제도 시행을 기점으로 관련 

기사가 급증하였다.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가 마련되고 시행됨에 따라 관

련되는 쟁점 중 주로 부정적인 측면의 보도가 많았다. 특히 3단계 코로

나19 팬데믹 시기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 인권침해 등 

부정적인 뉴스 건수가 많은 것은 그만큼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상황하에 

더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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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관어 분석에서도 온라인상 뉴스의 기사는 다수의 이주노동자

에게는 한국사회에서의 소외감, 부정적 태도 등에 놓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놓여 있는 문제가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대책이 구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시에

는 지속적으로 유사한 문제에 대한 온라인상의 뉴스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는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한국사회 구성원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와 무관한 다른 국가 구성원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 차

별, 혐오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고, 이주노동자의 적응을 돕고 소통과 이해를 통해 사회적으로 소외되

지 않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나 환경조성 등에 대한 연관어들

은 거의 없었다. 이날행사와 같은 연관어는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인 외

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시행된 후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의 사업과 관련성

이 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의 연관어나 관련 뉴스 기사들을 

보면 이주노동자 권리 개선이나 혐오 예방을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키워드나 관련 기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셋째, 관계도 분석을 통해 국명으로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네팔, 

베트남, 필리핀, 중국, 태국, 캄보디아, 몽골 등이 나타났는데, 이주노동

자의 많은 수가 이들 나라에서 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가칭 이민청의 설립, 제4차 외국인정

책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에 있어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국가별 이주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수요조사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관련 정부부처들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만연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 대학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주노동자 지

원 전문가 육성 및 온라인상에서의 다문화사회이해 교육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 거버넌스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뉴스 기사를 3단계로 분류하여 포괄적

으로 분석한 결과로서 세부적인 내용 분석틀에 기반한 분석에는 미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온라인상 뉴스 프레임을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개괄적인 차원에서 분석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방

향을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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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Migrant Workers News 

Frames Online According to 

the Digital Nomad Age

Jo, suk-jeong⋅Hwang, mi-hye

(Dong-A University⋅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analyzed news article frames reported online according to the 

digital nomad age. Through this, social issues related to migrant workers were 

identified by period. In the future, to present basic directions for future 

systems and programs migrant workers. A total of 20,278 news articles related 

to migrant worker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rom 1993 to 2022 using 

Bigkinds. Keyword trends, related words, and relationships diagram were 

analyzed for news articles related to migrant worker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various related problems were mainly reported in the media. 

In particular, the 3rd stage COVID-19 pandemic period is a short period. 

However, despite the three-year period, the number of news stories online 

was high.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dentifies the issues of migrant 

workers in our society at a macro level through big data on migrant workers 

and presents policy directions.

|Key words| Digital nomad age, migrant workers, online news frames, industrial 

training system, employment permit system, COVID-19 pandemic, 

hat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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